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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 9월 4주차 

연구원 소식 

이재정 회원 “활자본색” 출간

20여년간 박물관의 활자를 연구해 온 우리 연구원 이재정 회원(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이 신간 “활자본색”(책과함께)을 냈습니다. 이 책은 고려 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

했던 조선시대 금속활자에 대한 책입니다. 이 책은 조선 시대에 그토록 많은 금속 활자가 만

들어진 이유, 조선 시대에 활자가 가진 의미와 가치, 조선시대 활자의 변천사, 활자를 만들고 

사용했던 사람들을 추적하며 조선 시대 활자의 모든 것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원의 날 회원들과 함께 짧은 시간 북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했던 이재정 회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세상과 마주한 “활자본색”에게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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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속의 오늘

태양계의 막둥이 발견 – 1846. 9. 23

1989년 보이저 2호가 촬영한 해왕성으로 지금까지 인류가 촬영한 가장 정확한 모습이다

2006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제26차 국제천문연맹 총회에서 명왕성이 태양계 아홉 번째 

행성에서 퇴출되기 전까지 태양계 행성 순번을 “수금지화목토천해명”으로 외우곤 했다.

해왕성(海王星, Neptune) 은 그 이후 태양계의 막둥이 행성이 되었다. 이름은 그리스 신

화의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서 유래했다. 해왕성도 포세이돈을 중국에서 번역한 걸 한자 

문화권에서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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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왕성과 닮은 점이 많은 행성인데, 먼저 반지름이 천왕성보다 지구 지름의 1/5만큼 작은 

정도로 거의 비슷한 크기이며, 대기에 포함된 메탄에 의해 푸른색으로 보이는 것도 비슷

하다. 천왕성보다 크기는 약간 작지만 질량은 더 크며(천왕성: 지구의 14배, 해왕성: 지구

의 17배), 중력도 그만큼 더 강하다. 해왕성은 태양계의 행성 중 지름으로 따지면 4번째로 

크며, 질량으로 따지면 태양계 3위이다. 그리고 밀도와 대기압이 태양계의 가스 행성 가

운데 가장 높다.[14] 색도 천왕성에 비해 훨씬 더 진한 푸른색. 이는 해왕성의 대기 중 메

탄의 함량이 천왕성에 비해 좀 더 높기 때문이다. 푸른색과 대흑점 때문에 매우 아름답

다.

맨눈으로는 볼 수 없는 행성이기 때문에 근대에 망원경이 발명되기 전까지 해왕성에 대

한 기록은 없다. 다만 재미있게도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미 17세기에 최초로 해왕성을 

관측한 적이 있다. 목성을 조사하면서 배경에 별 하나를 그려 놓았는데 이것이 바로 해왕

성이었던 것. 물론 그가 당시 해왕성을 행성이 아닌 다른 항성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발견

으로 인정 받지는 않는다. 그런데 2009년에 호주 멜버른 대학의 데이비드 제이미슨 교수

가 갈릴레이의 자료에서 해왕성을 인지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정설은 1846년 정밀하게 위치를 계산한 프랑스 수학자 위르뱅 장 조

제프 르베리에(1811~1870)의 공식을 바탕으로 독일 천문학자인 요한 고트프리트 갈레

(1812~1910)와 하인리히 루트비히 다레스트(1822~1875)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천왕성이 우연적으로 발견된 것과는 달리, 해왕성은 정밀한 과학적 계산을 통해 발견된 

첫 행성이고, 현재까지 마지막 행성이기도 하다. 르베리에는 관측된 천왕성의 궤도와 뉴

턴 역학으로 유도해 낸 천왕성의 궤도 사이에 존재하는 작은 차이를 두고 천왕성의 궤도

에 간섭하는 미지의 행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에 따라 그 행성이 있을 법한 궤도를 

오로지 펜 끝으로만 계산해 냈다. 

1846년 8월 31일에 그는 미지의 행성이 천왕성에 미치는 중력 섭동을 계산하여 마침내 

해왕성의 예상 위치를 최종적으로 계산했고, 이 결과를 얼마 후 편지로 받은 갈레는 관측

을 시작한 1846년 9월 23일 밤과 24일 새벽 사이에 르베리에가 예측한 위치의 불과 1도 

거리에서 해왕성 발견에 성공한다. 


